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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매출 20% 증가 “속빈강정”
1/4분기 19.8% 늘어 8년만에 최대 … 판매량은 감소해 수익성 악화

고유가로 자동차용 연료 가격이 올라가면서 2008년 1/4분기 주유소 매출이 8년여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다만, 가격 상승으로 판매량은 오히려 줄어들면서 수익성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8년 1/4분기 자동차용 연료판매업(주유소)의 경상지수(매출)는 전년동기대비 무려 

19.8% 증가했다.

2000년 2/4분기 20.2%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자동차용 연료판매업의 경상지수 증가율은 2007년 

3/4분기 8.5%, 4/4분기 17.3%, 2008년 1/4분기 19.8%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

반면, 2008년 1/4분기 자동차용 연료판매업의 불변지수(판매량)는 오히려 1.6% 감소해 2006년 3/4분기

(-1.3%) 이후 6분기만에 마이너스 증가율을 나타냈다.

자동차용 연료판매업은 정유기업이 개별 주유소에 공급한 휘발유와 경유, LPG(액화석유사스) 등의 양을 기

준으로 지수화하는데 경상지수는 석유제품 가격 상승분을 반영한 주유소의 전체 매출이며, 불변지수는 유가 

상승의 영향을 제외한 채 순수하게 주유소에서 판매된 석유제품 양을 의미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유가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판매량은 줄었지만 연료 가격의 

상승으로 주유소 매출은 큰 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주유소업계 관계자는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은 오히려 악화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유소 마진은 거의 고정적이기 때문에 연료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마진도 비례해 늘어나지 않는데다 정

유기업으로부터 공급받은 가격을 바로 연료 판매가격에 반영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예전에는 가득 채우던 고객이 요즘은 3만원, 4만원씩 조금만 넣게 되면서 주유소마다 

판매량이 소폭 감소하고 있다”면서 “거기다 최근 신용카드 수수료가 인상되면서 수익성은 더 나빠지고 있다”

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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